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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베네주엘라 정유공장 합작
2007년 8월 25억달러 투입 공사 시작 … 2010년 하루 20만배럴 목표

브라질과 베네주엘라가 2007년 8월에 25억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정유시설 건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

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 Petrobras는 “8월에 베네주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와 공동으로 브라질 북동부 페

르남부코주 레시페시에서 정유시설 건설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합작 정유시설은 201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20만배럴의 정유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

다.

양국은 2005년 남미지역 에너지 통합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남미대륙 종단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을 포함해 

Petrobras와 총투자액이 100억달러에 달하는 13개 유전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세운 바 있다.

특히, 정유시설 건설 이외에 30억달러 수준의 베네주엘라 마리스칼 수크레 유전 천연가스 개발, 베네주엘라 

오리노코강 일대 중질유 유전 개발 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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